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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현대미술관, 미국 여성 화가 헬렌 프랑켄탈러 개인전

2026 / 03 / 01

조재연

헬렌 프랑켄탈러(Hellen Frankenthaler, 1928~2011). 그는 
전후 미국 추상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여성 화가다. 1950년대 
초, 캔버스에 묽은 물감을 스며들게 하는 ‘소크 스테인’ 기법을 
창안해 ‘후기회화적 추상’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촉각성을 
지향하던 추상표현주의의 공식을 깨고 물감과 지지체를 일체화한 
파격 실험이었다. 붓 자국, 안료의 물성을 지우고 색채의 
일루전을 극대화해 서정적인 화면을 펼쳤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1960년대엔 아크릴릭으로 색면의 윤곽을 선명하게 
다듬어 광활한 대지를 조감하는 지형학적 공간을 구현했다. 
“내 그림은 평면에 붙잡아 둔 폭발적인 풍경, 세계, 그리고 
거리감이다.” 평생에 걸쳐 매체와 스케일을 넘나들며 조형적 
변주를 거듭했지만, 프레임 밖으로 끝없이 팽창하는 무한의 
감각은 늘 중심에 있었다. 뉴욕현대미술관에서 그의 개인전 <-
A Grand Sweep>(11. 18~2. 8)가 열렸다. 195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대표작을 선보였다.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난, 
중력과 시간의 그림. ‘세계’는 그 우연에서 열린다. 무심한 선과 
말간 얼룩….

<Mornings> 캔버스에 아크릴릭 294.6×185.4cm 1971 © 

Helen Frankenthaler Foundation, Inc./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VEGAP, Courtesy 

Gagosian

금빛 물결 노래하는 해원. 운율 따라 춤을 추는 모래알. 숨찬 
대지가 내뿜는 입김. 봄의 실마리는 이렇게 오나니. 더딘 걸음 끝, 
만물을 간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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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Abhors a Vaccum> 캔버스에 아크릴릭 262.9×284.5cm 1973 

© Helen Frankenthaler Foundation, Inc./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VEGAP, Courtesy Gagosian

몰랐다. 남몰래 내린 먼지가 흙이 될 줄은. 그가 품은 야윈 씨앗이 
푸른 나무 될 줄은. 잎사귀의 숨결이 오색 구름 될 줄은. 마침내 
굽이치는 산줄기로 만날 줄은.

<The Human Edge> 캔버스에 아크릴릭 315×236.9cm 1967 © He-
len Frankenthaler Foundation, Inc./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VEGAP, Courtesy Gagosian. Photo: Courtesy Everson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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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르는 붉은 장막, 어제를 품은 자줏빛 밤그림자, 그리고 장대비 
머금은 먹구름. 모질게 밀어내다 마주보나니. 부딪치고 깨져도 
곁을 내어주는 ‘정’이라.

<Ocean Drive West #1> 캔버스에 아크릴릭 238.8×365.8cm 1974 © He-
len Frankenthaler Foundation, Inc./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VEGAP, Courtesy Gagosian

바다에 몸을 뉘인 하늘. 새와 구름도, 물고기와 파도도 새 여정을 
서두른다. 경계 없는 푸른 꿈은 이제 흐르리라. ‘너’도 ‘나’도 
하나되는 무한의 바다… 그 너머까지.

<Rapunzel> 캔버스에 아크릴릭 274.3×205.7cm 1974 © Helen 
Frankenthaler Foundation, Inc./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VEGAP, Courtesy Gagosian

대지가 햇살로 물들다. 붉고 푸르른 생명이 스며드는 이 시간. 
가늘게 떨리는 분홍빛 매화. 수줍게 내민 그 연약한 손끝. 너는 
가장 먼저 온 봄이니.

<Chairman of the Board> 캔버스에 아크릴릭, 펠트펜 208.4×493.6cm 

1971 Courtesy of Museum of Modern Art곧은 길 휘어지고, 갈 곳 잃은 이슬 떨어져 얼룩이 되어도…. 그 
우연한 궤적이 모여 대지의 맥박이 뛴다. 부딪치고 깨져 무너진 
자리에서 꽃은 또 피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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